
碩士學位 請求論文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본 기독교 교회 꽃장식의

개념에 관한 연구

大邱가톨릭大學校 디자인大學院

F lor al Design學科

秋 希

指導敎授 金 弘 烈

200 1年 2月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본 기독교 교회

꽃장식의 개념에 관한 연구

大邱가톨릭大學校 디자인大學院

F lor al Design學科

秋 希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指導敎授 金 弘 烈

200 1年 2月



秋 希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 ____________________印

審査委員 ____________________印

審査委員 ____________________印

大邱가톨릭大學校 디자인大學院

2 0 0 1年 2 月



목 차

Abstract

제 1 장 서 론 1

1. 문제 의 제 기 1

2 . 연구 의 목 적 3

3 . 연구 방법 3

제 2 장 개혁주의 관점의 신학적 검증의 근거 5

1. 개혁 주의 란 무 엇인 가 5

1) 개혁주의의 정의 5

2) 종교개혁의 동기 5

3) 종교개혁의 성질 6

4) 개혁주의의 근본원리 7

2 . 성전 , 교 회 , 예 배의 본질 8

1) 성전의 개념 8

2) 교회의 개념 11

3) 예배의 개념 14

제 3 장 성전꽃꽂이에 대한 개혁주의적 관점의 검증 18

1. 성전 꽃꽂 이의 개념 에 대 한 고 찰 18

1) 성전 꽃꽂이의개념 18

2) 성전 꽃꽂이 개념에 대한 신학적 검증 20

2 . 교회 꽃장 식의 성서 적 배 경에 관한 고찰 25

- i -



1) 교회 꽃장식의 배경으로 제시되는 성서적 근거 25

2) 교회 꽃장식의 성서적 근거에 대한 신학적 검증 28

3 . 교회 력에 따른 기독 교 절 기와 꽃 장 식과 의 관 계 30

1) 교회력의 역사적 배경 30

2) 기독교 절기의 의미와 상징색 31

3) 한국 현대교회에서 지키는 특별절기와 기념주일 33

4) 교회력과 꽃장식과의 관계 34

5) 절기에 대한 개혁주의적 관점 38

제 4 장 개혁주의적 관점에 따른 꽃장식 방향 41

1. 절기와의 관계 41

2. 강단과 꽃장식과의 관계 45

3. 교회꽃꽂이의 개념에 대한 관점 47

제 5 장 고 찰 50

1. 결 론 50

2. 제 언 53

제 6 장 摘 要 55

참고문헌 57

- ii -



A study on the concept of church flower design

from the view of reformation

Chu, Young Hee

Departm ent of F loral Design

T h e Gradu at e S chool of Design , Catholic Univ er sity of Daegu

(Superv ised by Profes sor Kim , H on g Yul)

(A b str act )

T h e con cept of ' flow er arr an gm ent of Holy T em ple ' w hich is u sed of ex ist ing

concept of church flow er design , is in n eed of r econ siderat ion . T he purpose of

this study is t o ex im ine the con cept of church flow er design on the groun g of

christ ian belief so that w e can build m ore proper con cept of church flow er

design .

In th is study , essent ial principles of christ ian belief are based on th e idea of

Reform ation w hich is pur suing t o follow only biblical m essage.

F or th is purpose, It ex amined the relat ion ship betw een w or ship service and

flow er design , b etw een n ature of church an d flow er design . A nd It sug gested

m ore reasonable view point r eg ardin g church flow er design w hich is r elated w ith

church festiv al and pulpit .

A s a result of abov e - m ent ioned stu dy , It can point out sev eral n on - biblical,

n on - reform ation al fact or s r eg ardin g church flow er design .

F ir st , th e w ord of ' flow er arr an gem ent of H ole T em ple ' is not proper as a

concept of church decoration . W hen Jesu s cam e t o the w orld , H e com plet ed the

fun ct ion of H oly T em ple. It m ean s that Holy T em ple and Ritual cerem oni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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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 em ple are n ot necessary any m ore. It is n eces sary to distinguish the

concept of ' church ' form 'H oly T em ple ' .

S econd, It can not define church flow er design as ' alt er decorat ion ' an d ' a

sacrificial offer in g ' w hich has a m eanin g of sacrificed lam b in the Old T estm ent .

W h en Jesu s christ w as died on the cross , H e com plet ed all ritual cerem ony ,

becau se h e him self w as an etern al sacrificial offer in g . It m ade all of christ ian t o

becom e Priest to be able to w or ship them selv es .

T hird , w e h av e t o recon sider of ex cessiv e ritu al ex pression of church fest iv al.

M any of them are ba sed on hum anism , m ot christian belief, as a result of

follow in g in Catholic foot st eps .

F orth , it is w rong t o define pulpit flow er as an alt er flow er . Becau se pulpit is

n ot alt er but a place w here th e g ospel is proclaim ed. W e hav e t o un der stan d

pulpit flow er a s a kin d of decorat ion .

W hat w e can kn ow throu gh this study is t o hav e to build corr ect con cept of

church flow er design through the debat e on th e ground of theolo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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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문제의 제기

교회의 꽃장식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개념은 성전 꽃꽂이를 들 수

있다. 성전 꽃꽂이는 예배의식을 진행하기 위하여 제단을 꽃으로 장식하는

것 이라 정의하고 있고(성전꽃꽂이Ⅱ,1997), 이때의 꽃꽂이는 하나님의 제단

에 바치는 제물인 속죄양의 상징적 의미로 간주되어 "피와 희생"을 뜻한다고

정의하였다(열린성전꽃꽂이,1996).

성전 꽃꽂이의 이러한 봉헌적 의미가 구약시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

물에서 유래된 것이라면, 그 근거가 성경적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 이

후의 교회시대에 있어서 그 상징적 의미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학적

으로 검증해야 할 요소가 많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의 희생에 의해 의식제와 성전의 시대가 종식되

고, 그리스도 스스로 궁극적 제물이 되어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새로운

종류의 예배를 주었다. 그리스도의 이 희생적 죽음에 의해 가능하게 된 구

원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근원이 되었다. 그렇다면 교회와 예배의 본질에

근거해 볼 때 성전 꽃꽂이라 불리는 교회 꽃장식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며,

각기 다른 규모와 내부환경적 조건을 가진 오늘날 교회의 공간 형태속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가치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해 성경의 원리 속에서 그 답

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교회 꽃장식은 꽃꽂이라는 단순한 예술적 차원의 개념과는 달리 교회와 예

배의 영역에 놓여지는 요소이므로 상징과 의미를 중요한 표현의 원리로 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바른 해석이 요구된다. 자칫 적합하지 않은

개념을 사용하거나 성경적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형식의 틀을 적용하여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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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여해 버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의 진리와 상관있는 가치가 아니

다. 그것은 또 하나의 세속화나 우상화로 흐를 위험이 따르게 된다.

성전꽃꽂이는 꽃꽂이의 한 쟝르로 설정해서 그에 따른 수업을 비중있게 할

만큼 꽃꽂이에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그것은 빠짐없이 수행되는

교회의 꽃장식이라는 확실한 공급요인에 의한 교육수요자의 뚜렷한 목적성과

지속적 꽃장식 수요 요구의 가능성 때문에 꽃꽂이계 뿐 아니라 꽃유통의 수

요 측면에서도 기여하는 정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꽃꽂이 교실에서는 성전 꽃꽂이란 쟝르를 따로 설정해

서 실제 꽃표현 지도를 하고 있고, 꽃작가들이 작품집이나 관련잡지 등을 통

해 성전 꽃꽂이란 표현형식을 빌어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꽃작가들에 의해

발간되는 작품집이나 몇편의 연구논문의 이론적 원리는 모두 기존의 이론형

식을 그래로 답습하여 그 상징과 의미를 무비판적으로 습득하는 형태를 취하

고 있다. 표현의 다양성이나 창작의 테크닉에 대해서는 양적으로 풍부한데

비해 성경상의 해석을 토대로 한 신학적 고찰이나 검증에 대한 연구는 전혀

없는 상태이다.

복음의 본질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 전승되어 습득되는

성전 꽃꽂이 개념이 교리와 진리와는 무관하게 우상화된 형태로 자리하게 않

기 위해서는 신학적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꽃꽂이 지도자들이

올바른 개념의 인식의 바탕위에 꽃작품지도를 하고, 교회 꽃작품의 예술성을

참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꽃꽂이 봉사자들이 바른

신앙의 실천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본질에 입각한 개

념을 정립하여 제시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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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기독교 교회 꽃장식의 기존개념인 성전 꽃꽂이에 대해서는 성경에 입각한

신학적 검증이 요구된다. 따라서 예배와 꽃장식과의 관계, 교회와 꽃장식과의

관계를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 원리에 의해 고찰해 봄으로써 신학에 기초한

교회 꽃장식의 개념을 정립할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추구하는 신앙의 본질적 원리의 근거는 개혁주의 정신이므로 성

경의 원리대로 따르려는 개혁적 신앙에 입각한 해석과 이론을 통해 교회 꽃

작품에 대한 개념을 정립할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를 계기로 해서 교회 꽃작품에 대해 진지한 신학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선례를 제공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전문적 신학 연구논문이 아니다. 그러므로 전문적인 신학적 견

해나 노선을 표명하고 논하는 연구 영역이 아님을 밝힌다. 기독교인이면서

꽃을 다루는 논자의 입장에서 볼 때 성전꽃꽂이 개념에 대한 바른 인식의 필

요성을 느낀다. 그리하여 성전꽃꽂이 개념에 대한 바른 해석을 위한 방편으

로 신학적 근거를 빌어 본질과의 합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론과 자료조사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진다.

모든 이론의 근거는 성서를 토대로 한 개혁주의 정신에서 기본 원리를 찾

고 이 성서적 해석을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관련 문헌을 이용한다.

꽃 작품 표현의 실제를 제시할 자료는 어느 특정단체나 협회를 선택적으로

선정하지 않고 성전 꽃꽂이 작품집이나 관련잡지 등에 발표한 성전 꽃꽂이

작품을 가능한 대로 모두 참고해서 검토한다.

본 연구의 신학적 검증의 대상이 되는 교회 꽃장식 개념은 신학분야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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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거의 없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꽃꽂이 분야에서 발간한 작품집이나

논문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서 여기에서 얻은 성전 꽃꽂이 개념의 공

통적인 이론을 기독교의 본질적 원리와 비교 비판하는 형식을 통해 연구를

진행한다. 비판이나 원리에 대한 검증의 기초는 모두 개혁주의 정신이다.

이를 위한 가설과 신학적 견해를 제시할 참고자료로서 이용하는 문헌은 개

혁주의 노선을 취하는 신학자들에만 한정시키지 않음을 밝힌다. 비록 그들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개혁주의 정신에 적합하지 않는 견해를 취하여 개혁주

의 관점에서 수용할 수 없는 신학노선을 취한다 하더라도, 어떤 부분에서 그

의 견해가 개혁주의 근본사상에 저촉됨이 없이, 기독교의 본질에 합당한 해

석일때는 선입관 없이 적용하여 참고한다.

그러나 그들의 사상을 전적 수용하는 입장이 아니라 교회꽂장식 개념의 바

른 정립을 위한 도입의 방편으로서 필요한 원리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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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개혁주의 관점의 신학적 검증의 근거

1.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1) 개혁주의의 정의

초대교회가 신약의 표준에서 탈선될 때마다 새로운 개혁운동이 일어났고

교회는 신약 교회 적인 면모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김의환,1991). 이

런 개혁운동을 통해 닦여진 사상이 개혁주의 사상이다(한병기,1986).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진리와 사상을

조직하고 체계화한 것으로 (한,1986) 오직 말씀 (Sola scriptura) 이라는 기치

를 내 건 신학정신 이다(이광호,1999). 그런고로 개혁주의는 성경 본위로 돌

아가자는 주의이다.

2) 종교개혁의 동기

일반적으로 종교개혁은 그 당시의 로마 가톨릭 교회가 도덕적으로 부패하

고 교리적으로 잘못가고 있었을 뿐 아니라 면죄부까지 파는 것을 반대하여,

이것이 동기가 되어서 1517년 10월 31일 루터 신부가 95개조의 항의문을

wittenberg의 교회 정문에 내걸고 토론하자고 제의한 데서부터 결정적으로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 있다(김의환,1991).

그러나 개혁운동은 그 이전부터 일어나고 있었다. 루터 이전에 종교개혁의

필요성을 깨닫고 교황의 무오설을 비롯하여 로마 카톨릭 교회의 탈선된 교리

에 대하여 누누히 지적해 오던 선구자들의 터 위에서 계속된 운동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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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16세기의 종교 개혁은 루터나 그 이후의 칼빈의

운동만은 아니었다(김,1991).

한병기 목사는 종교개혁의 더 근본적 동기는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연구

한데서부터 시작되었다 고 확언한다. 루터나 칼빈이나 기타 종교 개혁자들

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로마 교황청에서 가르치는 교리와 행

하는 일들이 성경에 위반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 원

리대로 바로 잡아야 하겠다고 하는 신념에서 종교 개혁 운동을 시작한 것 이

라고 한다.

3) 종교개혁의 성질

영어로 종교개혁은 Reformation이라 한다. 개조(Reform )의 뜻을 갖는 점에

서 혁명과 다르다. 가톨릭 교회의 잘못을 고쳐서 신약교회의 원형으로 개조

하려는 운동이었다(김의환,1991).

신약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역사적 과정을 걸어 내려오는

동안에 차츰차츰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건전하게 전통적인 정로를 걷지아니

하고 옆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이것을 초대

교회적으로·성경적으로·신학적으로·윤리적으로 바로 잡아놓은 것이고, 돌

이켜 놓은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한,1986).

그런고로 루터는 1520년 8월 연방군주들에게 개혁운동의 참뜻과 목적을 제

시하여 말하기를“교회가 성경의 교훈에 따라 본래의 위치로 복귀하여 복음

의 자유를 회복하는 선교에 매진하려는 것”이라고 말하였다(홍치모,1986).

루터에 의하여 시작된 종교개혁은 루터보다 한시대 늦게 태어난(1509년7월10

일) 칼빈에 의해 다듬어지고 사상적으로 체계화 되었다(김의환,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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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개혁주의의 근본원리

(1) 성경권위인정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기독교의 신학과 신앙과 생활의 정확무오하고

절대유일한 권위요 규범이요 원리요 법칙이라고 인정하였다.

(2)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

하나님은 자기의 절대 주권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죄인들

을 구속하신다는 원리를 확정하였다.

칼빈은“우리는 하늘과 땅의 무생물들뿐만 아니라 인간들의 계획이나 뜻까

지도 하나님의 섭리로 주관되어 그가 정해 놓으신 목표를 따라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는 사실을 주장하는 바이다”라고 말하였다.

(3) 예정론 인정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예정하신 사람들을 구속하신다고 하는 예정교리를 확

정하여 놓았다.

웨스트 민스터 신앙고백 3장 3조에 보면 하나님의 작정에 의하여 또는 그

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생을 얻게 예정되고 어떤 자들

은 영원한 멸망을 받게 예정되었느니라”하였다.

(4) 이신득의·이신득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以信得義), 믿음으로 구원받는다(以信得求)

고 하는 교리를 확정하여 놓았다.

그래서 오직 믿음 이라는 sola fide 의 교리를 확립하여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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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도 개위제사(聖徒 皆爲祭司)

성도들은 다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중보 삼아서) 직접 하나님과 교통할수

있다고 하는 만인제사론의 교리를 확립하여 놓았다.

(6) 올바른 교회관 정립

교회의 머리는 직접 주님이신데(고전12:27, 엡1:22∼23) 교회는 성부 하나

님의 백성이요 자녀들의 단체이고(출19:5∼6, 벧전 2:9∼10, 고후6:17∼18,엡

2:19) 또 성자 예수님의 몸이요 그의 신부인 단체이며 다시 성령안에서 연합

하고 교통하는 단체라고 하였다(골2:2,9; 빌2:1; 고후13:13).

(7) 올바른 성례관 정립

예수께서 직접 제정하여 주신 세례와 성만찬 만을 성례로 인정하였다.

(8) 구원받은 성도의 자세

은혜로 구원 받은 성도들은 선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하였

다.

2. 성전, 교회, 예배의 본질

1) 성전의 개념

(1) 회막과 성전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은 이제 이들이 그가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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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실 그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하나의 가견적인 표로써, 모세에게 그를

위하여 한 특별한 장막을 건립하도록 지시를 내리신다(출25- 27). 그리하여

광야 여행중 장막에 거주할 때에 이스라엘은 회막이라 불리우는 이동식 천

막 성전을 갖게 되었다(Alan Millard, 1991).

이 회막은 솔로몬 시대에 고정된 건물인 성전으로 대체될 때 까지 3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핵심적인 예배처소로 남아 있게 될 것이었다. 가나안

땅 정복 이후에 회막은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다가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예루살렘에 고정된 성전이 세워져 그것을 대신하게 되었다(Millard,

1991).

솔로몬의 성전은 BC 587년 느브갓네살에 의해서 파괴되었다. 그 영광은 이

미 손상되어 있었고 보물의 대부분은 외국의 정복자들이 유다를 위협할 때

예물 혹은 조공으로 바쳐진 뒤였다. BC 537년에 포로생활에서 풀려 고국에

돌아온 백성은 다소 지체한 뒤 BC 515년에 이르러 비로소 옛 성전의 재건을

마무리 지었다. 이것이 제2성전이다. 하지만 첫 성전에 있었던 것 중에 보전

된 것은 하나도 없다.

신약시대 초기의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왕이 재건한 것이었다. 헤롯의 성전

은 유대백성의 환심을 사기 위한 이두매인인 헤롯왕의 시도였다. 대부분의

공정은 BC 19년- 9년어간에 마쳤으나 나머지 공사는 AD 64년까지 계속되었

다. 이 헤롯성전은 AD 70년 로마인들에 의해서 파괴되었다. 그 거대한 건축

물의 부분들은 서편(통곡의 벽)과 동편에서 아직도 찾아 볼 수가 있다.

기본적으로 성전지역은 일련의 담벽에 의해서 뜰로 나뉘어져 있었다. 비유

대인들은 바깥뜰에 국한되었는데 그 뜰은 또한 성내로 통하는 길로도 이용되

었고 거기서 짐승을 사고 팔며 돈을 바꾸기도 했다. 유대인들은 이뜰을 지나

안뜰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다. 남자들은 제사장들의 뜰과 나란히 마련되어

- 9 -



있는 뜰에서 제사드리는 모습을 지켜볼 수가 있었다. 그러나 여자들은 멀리

서 바라볼 수 있을 뿐이었다. 제사장은 그가 기회를 얻었을 경우 평생에 단

하루 성전지역의 중심부에 세워진 건물인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수가 있었

다. 이전과 같이 대제사장은 일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갔다(성경핸드

북, 1991).

하지만 제 2성전의 경우에서와 같이 지성소 는 비어 있었다. 신약시대에는

신약의 두 돌판이 들어 있던 법궤와 하나님이 나타나시던 법궤 위의 속죄

소 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Alan Millard는 새 언약과 새 이스라엘의

확립과 더불어 이 헤롯 성전 역시 사라진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다 라고 하였

다.

(2) 성전의 의미

솔로몬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여호와를 용납치 못하는데 하물며

자기가 건축한 성전이 어찌 여호와를 용납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열하기

상8:27).

이미 구약성서에 나타났던 성전 비판은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

라 는 예수의 말(마태복음 12:6)을 거쳐 새로운 의미로 전환된다. 즉 진정한

성전은 이 세상의 돌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된다.

구세주 예수께서 유대인을 향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동안 일으키리

라 (요한복음 2:19; 마가복음 14:58)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의미이다. 그러므

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믿음 깊은 모든 기독교인의 마음 속에 세울 수

있다(만프레드 루케, 1991). 그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3:16)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

느뇨 라고 쓰고 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베소서 2:2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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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요한계시록21:22). 이와 같은 것에서 볼 때 이제

성전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신적인 교회로 관계지을 수 있다(루

케, 1991). 정수영은 그의 저서 알기 쉬운 기독교 교리에서 성경적 교회관에

관해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가진 성전된 성도 하나 하나의 개체가 교

회 라고 하였다. 즉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이 바로 성전을 이루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성전의 모든 의의가 온전히 성취된 이상 예루

살렘 성전(현재는 그 터위에 회교사원- 오마르크의 모스크- 이 서있다)은 영구

히 복구되지 않은 것이다. 설사 복구된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이라고 Alan Millard는 말한다.

2) 교회의 개념

(1) 성경에서의 여러표현

구약성경에는 교회 라는 말이 없다. 다만 교회에 해당되는 말로 카할 이

있다. 이 말은 어떤 집회의 소집행위와 관련된 말이다. 이 말은 모임의 구성

원들을 가리킨다기 보다는 모이는 행위를 뜻하는 말이다(출16:3; 레16:17; 민

14:5; 대상29:1; 대하28:14;30:2,25;31:18; 스10:14 등). 카할은 곧 예배를 위한

건물의 뜻으로 사용되었다(마 6:2; 10:7; 막1:21 참조).

신약에서는 교회라는 말을 에클레시아 라고 했는데 이 말은 신약시대 이

전의 BC 5세기경에는 도시 시민들의 집회 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이같은 배경을 가진 에클레시아 가 신약성경에 112회 정도 나타난다. 이중

90%가 바울 서신과 사도행전과 계시록에서 발견된다. 바울은 다른 저자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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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말을 많이 사용하였다. 바울이 에클레시아 라는 말을 쓸 때 대부분의

경우 특정한 지역의 신자들 모임에 관련되어 쓰고 있다. 예컨데 고린도 전서

1:2; 고린도 후서1:1의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갈라디아서 1:2의

갈라디아 교회들, 데살로니가 전서 1:1의 데살로니가 교회들 등으로 쓰여지고

있다.

그런데 여러가지 지역에 따른 교회 이름이 붙여진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

이 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느냐 하는 점이다. 신약에서 교

회라고 할때는 에클레시아 가 표현하는 것처럼 특별한 목적때문에 불러낸

이들을 뜻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실을 통해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난 후 하나님과 화목하며 이웃들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도록 새 생

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한다.

오늘날 교회를 영어로 처치(Church ) 라고 하는 것은 독일어의 킬케

(kirche)에서 왔고 독일어는 희랍어의 퀴리아콘 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희랍어 퀴리아콘 은 주께 속한다 주의 것 이라는 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정수영, 1994).

교회에 해당되는 신약성서 속의 여러 가지 표현들을 살펴본다.

성도(거룩한 자)

신자(신실한 자들)

노예 또는 종

왕으로서의 교회

성전 (성령의 전)

그리스도 안에 한 몸

하나님 집의 가족

그리스도의 신부

포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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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목자와 양

이외에도 교회가 여러가지로 표현되고 있으나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교회

는 곧 자라고 영향력을 미치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다. 교회는 교파가 아니

다. 그 뿐만 아니라 예배당 건물도 아니다(정 1994).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죽

어 있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정, 1994).

(2) 성경에서의 교회 개념

구약에서 이스라엘 왕국의 중심을 예루살렘성에 두었다. 예루살렘성의 중

심은 역시 성전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공동

체를 새 예루살렘으로 생각하였다. 그들은 자기 공동체를 성전 이라고 말할

때 보이는 건물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행 17:24).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할 때 그들의 관심속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계시

는 곳을 염두에 두고 성전이라고 하였다(요 1:14;고전3:16 ;고후5:16).

교회를 성전이라고 할 때 죽어있는 건물을 뜻하지 않았다. 그것은 성령안

에서 하나님을 향해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을 뜻하였다(엡 2:20- 22). 그렇

기 때문에 성전의 본체는 사람들을 뜻한다.

정수영은 우리는 죽어 있는 건물을 교회라고 오해하는 잘못된 가르침의

노예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 눈에 보이는 유형의 예배당 건물을 교회라고

가르치는 것은 가톨릭의 공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며,

성경이 말하는 교회개념으로 교회관을 바로 정립하여 여기서 교회의 본질을

바로 파악해야 한다 고 한다.

신약에서 교회는 신랑되는 예수 (마 9:15)와 그의 신부된 성도들(요 3:29

; 엡 5:25)의 모임이다 고 한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집(오이코스 오이키아)

으로 가족이 되기 위하여 모여드는 모임을 뜻한다(정, 1994). 교회란 그리스

도 안에서 연합된 사람들을 뜻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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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엡 1:22) 한 몸으로 지체를 이루었다(고전 6:15;갈 2:20).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 어떤 건물이 아니다. 교회란 그리스도 안에 한몸

을 이룬 사람들을 뜻한다(정, 1994).

3) 예배의 개념

(1) 예배의 정의

예배라는 말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신약용어는 프로스쿠네오 이다. 그것

은 ∼에게 키스하다. 손에 키스하다, 절하다, 엎드리다 라는 뜻을 의미한다.

성경의 예배라는 말의 뜻은 공경하여 절한다 는 뜻이다(김홍전,1996). 하나

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그의 최상의 성품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며 존경과 경

의를 표하면서 그 앞에 엎으려 절한다는 뜻이다(김, 1996).

본질적으로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경의와 존경을 드리는 것이다.

존 맥아더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다. 그것은 우리

자신, 우리마음의 태도, 우리의 소유물을 드리는 것을 포함한다 고 한다.

(2) 예배의 근원(기초)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의 율법을 지킬수 없었기 때문에 그를 예배할 권리

가 없으며 또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의 기초로 제단과 그 위에 놓을 수 있는 제물들을 설정하셨다.

그리하여 구약 시대의 제사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교제를 가능하게 만들었

다(존 맥아더,1997).

구약성서 레위기는 하나의 규범서로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 14 -



그의 백성에게 주신 율법책이다. 레위기는 의식(儀式)과 예배와 생활의 여러

국면을 다루고 있는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연결시킨다. 레위기에서는 제

사장과 백성들에게 다섯 가지 제사에 대한 지시가 내려진다.

1.번제(레위기 1장): 헌신의 표로써 제물 전체를 불태우는 유일한 제사이다.

제물은 소나 양 혹은 염소의 떼 중에서(가난한 자는 새를 가져와도 되었

다) 가져온 것인데 흠이 없는 수컷으로서 최선의 것으로 했다.

2.소제(레위기 2장): 번제와 화목제에 덧붙여 드리는 제사

3.화목제(레위기 3장): 드리는 자와 하나님사이의 교제를 회복시키는 제사

로 혹은 감사제도 될 수도 있었다. 화목제의 특징은 그 제물을 나누어 먹

는다는 데에 있다.

4.속죄제, 속건죄(레위기 4:1- 6:7): 절차상 이 두 제사는 서로 비슷하다. 속

죄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사회적인 범죄를 속하기 위한 것인데 반면에 속

건제는 배사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상해(傷害)가 포함된 경우를

다루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제사장들은 예배자와 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거

나 거절하셨다는 것을 선언해야 한다(Philip budd,1991).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은 그 희생제물의 생명의 피를 취하여 하나님께 드린

다고 말 할 수 있다.

동물의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리는 관습은 창4:4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

관습은 성경전체에 가득퍼진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설명해주는

예들을 제시해 준다.

레위기 17:11은 피와 제물의 의미에 대한 두가지 큰 단서를 제공한다. 첫째

로 피흘림의 목적은 죄를 속하는데 있다. 둘째로, 피가 생명을 위하여 죄를

속한다는 말씀을 대한다. 달리 말해서 피 는 죽음- 생명의 종국- 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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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에서 생명은 종국을 만난다. 흐르는 피는 그 제물을 드리는 자 자신의

죄로 얼룩진 삶을 위한 하나의 대속물로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생명이

취한바 되었다는 상징이요 증거였다 (J . A . Motyer , 1991).

동물제사는 그 원리를 표시하고 있다. 그 원리와 실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죽음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다. 구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바 장차 흘리

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하나의 예표를 갖고 있었다(Motyer ,1991).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가 기껏해야 죄의 문제에 대한 하나의 불완전한 해

결책에 지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해 주고 있다(Philip budd,1991). 또한 십자가

위에서의 그리스도의 희생이 유대주의의 의식제도를 종식시키고 우리에게 새

로운 종류의 예배를 주었다고 가르치고 있다. 10:4절은 이는 황소와 염소와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고 말한다. 11- 12절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 22절은 계속 이렇게 말한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

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

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으므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

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

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

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즉 제사제도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끝났다.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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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 것은 십자가 위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이다. 옛 의식제도는 사라

졌으며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산 길이시다(존 맥아더,1991).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일어났던 하나의 거대한 절정의 사건에서 극화되

었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져 지성소를 드러냈다(마

27:51). 이것은 모든 의식제도가 종식되었다는 것을 예언했다. 또한 모든 신

자가 제사장이라고 신약에서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제사는 하나님과의 궁극적인 교제를 가능하게 만들었다(존 맥아더,

1991).

존 맥아더는 그의 저서 참된 예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깨끗하게 되며,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된다. 이와 같이 그리스

도의 희생적 죽음에 의해 가능하게 된 구원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근원이

다 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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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성전꽃꽂이에 대한 개혁주의적 관점의 검증

1. 성전꽃꽂이의 개념에 대한 고찰

1) 성전 꽃꽂이의개념

교회 꽃장식에 대하여 현재까지 발간된 책이나 논문들에서 공통적으로 적

용하고 있는 개념은 모두 성전 꽃꽂이의 개념이다. 교회 꽃장식은 성전 꽃꽂

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 개념의 기초위에서 성전 꽃꽂이의 작품연

구나 이론 연구가 이루어졌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 꽃꽂이의 개념은 바로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내용

들이다. 따라서 이 개념은 신학적 근거에 의해 연구된 개념들이 아니라(신학

적인 측면의 연구는 없다) 꽃꽂이 단체의 성전 꽃꽂이 작품집이나 몇몇 학회

에 발표한 논문속에서 제시되고 있는 개념이다. 각 각의 작품집이나 이론연

구들이 보이고 있는 개념은 그 표현에 있어서는 동일하지 않아도 인식의 기

초는 동일한 관점임을 알수 있다. 기존의 개념을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전승

하는 이론 형태를 취하고 있다.

성전 꽃꽂이란 무엇인가? 에 대해서 예배의식을 진행하기 위하여 제단을

꽃으로 장식하는 것 (성전꽃꽂이Ⅱ,1997), 혹은 강단 혹은 제대의 꽃을 통

하여 의식에 맞게 꽃을 장식하여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고 성도들에게

은혜스럽게 해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는 꽃 예술작품이다 (열린

성전꽃꽂이, 1996).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배를 드리

기 위해 꽃, 나무, 관엽 등 아름다운 소재로 메시지를 담아 제단을 장식하는

것 (성전꽃꽂이Ⅲ, 1999)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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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의미와 상징 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제단장식에 있어서 꽃꽂이가 의

미하고 상징하는 것은 피와 희생이다. 절화자체가 생명의 절단을 상징하며

피의 댓가를 의미한다. 또한 속죄양이요, 그것은 피다. 제단의 꽃에 의미가

여기서 승화되고 필수 불가결한 의식의 일부분인 것이다. 현실적으로 속죄의

양을 제물로 바칠 수 없으므로 그것의 상징의 절화를 봉헌한다. 그러기에 우

리의 모든 것과 가장 소중한 것을 의미하는 꽃을 제단에 바치며 가장 좋은

분위기와 장소를 만들기 위한 정성의 표현이 성전 꽃꽂이가 되는 것이다 (성

전꽃꽂이Ⅱ, 1997). 이와 같은 관점을 수용하여 거의 모든 책에서 이러한 의

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강단의 꽃을 헌물화 내지 성물화 하고있다. 이

러한 개념은 꽃이 제사의 의식으로 쓰여지는 제물로 간주되는 의미임을 나타

낸다.

꽃을 꽂는 방법에 있어서는 성전 꽃꽂이 중 교회꽃꽂이는 일반적으로 꽃

꽂이의 예술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어야 하며 또한

상징적인 것으로 꽂아야 한다. 성부, 성자, 성령, 성경, 성모, 예수님, 십자가,

천당, 천사, 믿음, 소망, 사랑, 희생, 봉사, 겸손, 순종, 승리, 영광, 고난, 부활,

감사, 탄생등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성전꽃꽂이Ⅱ,1997; 절기별 열린

성전꽃꽂이,1996) 라고 하여 그 상징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기도하는 자세로 꽃작업을 해야함을 나타내고 있다.

송재희 편저의 송플라워 성전꽃꽂이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말씀에 맞추어 영의 꽃꽂이를 한다. 교회력에 맞추어 꽃꽂이를 한다. 숫자를

맞추어 꽃꽂이 한다. 기도와 찬양과 헌화하는 마음으로 꽃꽂이 한다. 성전크

기와 분위기에 맞추어 꽃꽂이 한다 .

교회력을 중시하여 모든 성전 꽃꽂이 작품들은 절기에 따라 절기별로 표현

하였다. 교회력을 제대로 활용하면 강단 설교의 구상과 교육적 기획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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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계속성과 통일성을 유지함으로 복음의 전체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

구가 될 수 있다 (성전꽃꽂이Ⅱ, 1997; 절기별 열린성전꽃꽂이, 1996). 교회

력에 따른 색깔 배려도 중요하고 그 꽃꽂이의 상징적인 구상도 전체의 교회

력에 따라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155인의 성전꽃꽂이, 1993; 절기별 열린성

전꽃꽂이, 1996) 고 한다.

그런중에서도 교회력, 자체의 틀에 너무 메이지 않고 그 신앙적 의미를

강조한다면 아주 유익한 예배의 길잡이가 될 수 있다 (성전꽃꽂이Ⅱ,1997)고

한 경우도 있다.

그리하여 실제적으로 성전 꽃꽂이라 함은 절기별 꽃장식으로 거의 그 형식

을 고정하여 발표하였다. 교회력에 따른 절기별 꽃장식에 대해서는 뒤의 절

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2) 성전 꽃꽂이 개념에 대한 신학적 검증

첫째, 성전 꽃꽂이란 용어사용이 합당한가에 대하여:

구약시대에는 회막이나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상징으로서 성전이 존재했다. 성전은 생활방식으로서 그들의

예배를 고무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존 맥아더는 그것은 실제가 아니

고 상징이었다. 성전, 성막, 성소 및 지성소는 모두 상징들이었다. 실제로 모

든 의식제도가 상징적이었으며 또 그것은 사람이 상징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

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존재했다 라고 하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전에 대한 요점을 빠뜨린다 고 말한다. 그는 또, 솔로몬이 하나님께 거대

한 성전을 봉헌했다는 것은 우리가 집에 사는 것 처럼 하나님이 그 성전에

사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고 한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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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

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

니라. 라는 사도행전7:48- 50절에 의해 확인된다.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나게 하는 상징에 지나지 않는

다 (존 맥아더,1997)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성전과 의식제도는 끝났다. 그리하여 교회의

본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가진 성도 하나 하나의 개체들

이 바로 성전이 되어 교회를 형성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 가시적인 성전은 영원히 허물어졌으며 하나님

의 살아계신 영이 거하시는 신자들이 새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참된

예배의 자극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당 건물은 단지 교회건물

이지, 이것을 성전이라 부르는 것은 잘못이다. 또한 교회건물이 곧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다 라는 것을 정수영은 그의 저서 알기 쉬운 기독교

교리에서 피력하고 있다.

존 맥아더는 유대주의는 지상의 성소 또는 건물을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도 봉헌된 예배처소들을 매우 많이 만들고 그 건물을 하나님의 집이라

고 잘못 부른다 고 비판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성전의 모든 의의

가 온전히 성취된 이상 예루살렘성전은 영구히 복구되지 않을 것 이라는

알란 밀라드의 서술처럼 더이상 성전이라는 건물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

문에 오늘날 교회건물을 성전이라 일컬어, 그 교회건물 안에 꽃을 장식하는

것을 성전 꽃꽂이 라고 칭하는 것은 잘못이다. 교회꽃장식 혹은 교회꽃꽂이

라 함이 더 합당할 것이다.

가시적 건물인 성전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조차도 예루살렘 성전을 숙청하

시고 친히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하셨다. 그 가시적 성전에 가려 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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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의 본질을 저버릴 것에 대한 비판으로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

고하셨다.

둘째, 성전 꽃꽂이의 정의에 대하여:

기존의 모든 성전꽃꽂이의 이론에서는 성전 꽃꽂이를 예배의식을 위하여

강단 혹은 제단을 꽃으로 장식하는 것 혹은 메세지를 대변하도록 장식하는

것 등으로 정의한다.

예배당의 핵심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며 신앙고백과 헌금, 찬

송이 인도되어지는 곳을 강단이라 한다(박광애, 2000). 제단은 제물을 바치는

제사의 의식을 기초로 형성된다. 제단이라 함은 제사의 제물을 드리는 단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의 죽음을 통해 친히 영원한 제물이 되어

궁극적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 제사의 의식이 종식되고 아울러 제사를 드리던

성전의 의미도 종식되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제물을 드려 제사할 성전도, 제

물을 올릴 단도 필요 없다. 그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송

의 예배가 있을 뿐이다.

교회에는 더 이상 제단이 필요 없으며 또한 제사도 필요 없음은 히브리서

10장에서 보여준다. 예배의 본질에 입각해 볼 때 제단이라는 말은 잘못된

개념이다. 단상 혹은 강단이라 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성전 꽃꽂

이의 정의 그 자체의 합당성여부는 뒤에 두고서라도, 제단을 장식한다는 개

념과 말씀을 대변하도록 장식하는 것은 교회와 예배의 본질에 어긋난다. 개

혁주의의 원리인 오직 말씀 의 근거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

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성경말씀 이외의 그 어떤 것을 통해서 말씀을 대

변하도록 한다든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비성경적 이다.

셋째, 성전 꽃꽂이가 속죄양의 상징적 의미인 피와 희생의 의미임에 대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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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서는 놀랄 만한 방법으로 구속사를 한눈에 훑는다. 초반부(1- 39장)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그리고 그것은 위대한 미래 - 메시야의 도래와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옮아간다. 그리고 52장과 53장에서 이사야는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하는 고난받는 종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고 66

장에서 그 이유를 말한다. 그것은 그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으로 예

배하는 영원한 예배자들을 낳기 위해서라는 것이다(존 맥아더,1997).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으로 제사를 지냈다. 그러나 그 원리와

실제는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다. Motyer는 예수님의 대속적

인 죽으심은 우리 죄를 위하여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드리신 피의 제사 와 불

의한 자를 위한 의로운 죽으심과 희생의 제사 이다 라고 예수의 죽음의 의미

를 설명한다. 이는 예수 스스로 완전한 제물이 되어 피와 희생을 영원히 드

림으로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신 희생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되었음을 말

한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임은 명백한 신약의 가르침이다. 더 이상 속죄제물

은 필요없다. 그리고 제사장도 필요없다. 모든 성도 스스로가 예배를 집행할

그리스도의 몸을 입은 교회요 제사장이 되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장 중요한 이유요 구원의 본질이다. 이는 곧 개혁주의의 만인제사론 의 원

리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속죄양을 제물로 바칠수 없으므로, 생명의 절단으로 인

한 피와 희생의 상징으로 절화를 봉헌한다 는 것은 신약의 본질인 그리스도

의 십자가 사역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안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속죄의 양의 제물은 이미 영원히 바쳐졌다. 그 양을 대신해서 바쳐야 할

어떤 제물도 필요없다. 따라서 구원의 목표인 예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더 이상 피의 댓가를 지불할 어떤 제사의 제물이 있어야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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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맥아더는 그의 저서에서 예배라는 책의 저자인 A . P . 깁스의 비판을 빌

어서,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기독교계에는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라는 신약

의 기르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의 공중예배가 기독교화된 유대주의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 그는 또 제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나게 하는 가시적인 것들에 불과했다. 이 모든 것은 옛

언약에 속해 있다. 새언약은 의식상의 상징과 성전의 상징을 종속시켰다. 예

배는 더이상 외적 상징에 의해 자극되지 않았고 그것은 내적실제가 되었다.

이스라엘이 성막주위에 진을 쳤을 때 생겨났던 예배에 대한 외적 상기물은

이제 모든 신자들의 삶가운데서 성령의 자극을 통하여 내적으로 일어난다 고

말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성령안에서 계시된 방법에 의해

예배해야 한다 고 하였다. 이는 바로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자들은 그리스

도안에 있는 구원을 통해 예배하는 자들이 된다 (맥아더,1997)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성전 꽃꽂이에서 꽃을 제단에 바치는 피와 희생의 상징인 속죄

양의 의미로 봉헌한다 는 개념은 비성경적이다. 꽃에 대해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역인 대속물의 상징으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구약의 틀에 매인 의식제도의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대속물이 될 수 없다. 또한 의

식제도가 끝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의 이런 피제사의 의미와 상징은 교회와

예배의 본질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성전 꽃꽂이의 의미를 제사의식의 형태인 제물적 의미의 피와 희생의 상징

으로 드린다는 관점은 신약의 가르침과 그리스도의 구속사업의 성취에 대한

명백한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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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회꽃장식의 성서적 배경에 관한 고찰

1) 교회 꽃장식의 배경으로 제시되는 성서적 근거

성전꽃꽂이 개념에서 제단꽃장식에 대한 배경으로 제시하는 성서적 근거는

일반적으로 성막과 성전 장식에 나타난 꽃의 형상화에서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와 동시에 사람들

이 알고 있던 거의 모든 조형예술의 형식으로 성막을 꾸미도록 하셨다 (프란

시스 쉐퍼, 1995). 출애굽기 25장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성막의 장식에 대해

소상히 지시하고 있다.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

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출 25:9) 라고 말씀하셨다.

출애굽기 25장 31- 33절에서 등대에 관한 묘사를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을 발

견한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의 꽃받침

과 꽂을 한덩어리로 연하게 하고 가지 여섯을 등대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세

가지는 이편으로 나오고 그 세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편가지에 살구

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여섯가지를 같게 할지며 (출

25:31- 33).

또한 출애굽기 후반부에서 제사장의 의복에 관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

가며 청색 자색 홍색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장식하여 달되 (출 28:33)

라는 묘사가 나온다.

열왕기상 6:29에는 내외소 사면벽에는 모두 그룹들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라는 말이 나온다. 여기에서는 그룹들과 종려나무와 꽃이 함께

언급되어 있다. 그룹(Cherubim )은 천사들 가운데 한 무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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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종호는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실제 성전 내외를 꽃이나 나무로 장식했

거나 제단에 절화를 직접 헌화한 구절은 성서에서 보이지 않는다 고 하면서

도 다만, 장식으로서 제단에 사용된 등대나 성전 건축물에 꽃의 형태를 이

용한 장식이 많은데서 연유해 이것이 후대에 영향을 끼친 것 으로 보는 견해

를 취하고 있다(손종호, 2000).

이와 같이 장식으로서 제단에 사용된 등대나 성전건축물에서 꽃의 형상을

표현하려는 양식에서 꽃장식의 근거를 두고있다.

프란시스 쉐퍼는 이러한 성전의 장식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에서 근거하여

하나의 예술작품이 예배드리는 장소에 놓여질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는

꽃 예술 작품에 국한된 견지에서가 아니라 예술작품이라는 포괄적 견지에서

이러한 언급을 하고 있다. 등대의 장식을 비롯한 성막과 성전의 장식에 대한

묘사를 통해, 단순히 예술작품 그 자체가 놓여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허락

하심을 알 수 있다고 언급한다.

물론 꽃작품도 하나의 조형예술로 포함되어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출애굽기 28:33에서 제시된 대제사장의 의복에 장식한 석류의 묘사에서 하나

님이 예술작품을 금지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더군다나 여

기서 예술을 창조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놓여질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석류는 자연상태로는 붉은 색이지만, 그러나 이 석류는 파란

색, 자주색, 혹은 주홍색도 될 수 있다. 자주색과 주홍색은 석류가 자라면서

자연적으로 색깔이 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파란색은 그렇지 않

다. 이 밑에 담겨 있는 뜻은 자연의 어떤 것에서 자극을 얻어 원래의 모습과

는 다른 무엇을 만들 자유가 있으며 또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다

는 것이다. 이 말은 곧 예술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전의 설계도에서도 어떤 공리적 목적 때문에 성전을 보석으로 장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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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단순히 성전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고 한다. 예술작

품에 대한 그의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조형예술의 한 부분으로서 꽃 작품

도 단순히 하나의 아름다움을 위한 장식적 목적으로 예배처소에 놓여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즉 그는 예술작품이 하나님 전에 놓여지는 것을 성서

에서 금한 증거는 없으며, 단지 장식적 목적으로 예술품이 놓여지는 것이 가

능하다고 한다. 여기에서 꽃 장식까지도 포함해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꽃장식의 근거를 두는 부분은 프란시스 쉐퍼가 조형예술의 근거를 두는 부

분과 동일한 부분에서 성서적 배경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성전

꽃꽂이에서 꽃장식에 부여하는 의미와 예배처소를 장식하는 의미에 대해 취

하는 관점과 쉐퍼가 취하는 관점과는 다르다고 할수 있다. 성전꽃꽂이는 그

근거를 성전장식에 사용된 꽃의 형상을 통해 찾으면서도 성전꽃꽂이를 예배

의 영역에 놓여지는 헌화의 의미와 말씀의 대변적의미, 제물의 의미로까지

그 개념을 변이시키고 있다. 이에 반해 쉐퍼는 예배처소에 놓여지는 장식품

이 반드시 어떤 목적이나 종교적 상징 내지 의미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 아

님을 밝히고 있다.

그가 말하는 예술작품이라는 것은 꽃작품에도 대입되므로, 그의 견해에

의한다면 꽃장식이 놓여질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 놓여질 수 있으되 거기

에 어떤 의미부여와 상징성이나 거룩성을 부여하지 않아야 됨을 시사하고 있

다. 예술작품이라는 것, 그리고 아름다움 그 자체가 곧 그것을 신성하게 만드

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는 점에서는 성전꽃꽂이의 근거

와는 다른 관점을 취한다. 예배와 교회의 본질과 관련해 볼 때, 꽃장식에 대

해 취하는 관점은 쉐퍼의 관점이 오히려 더 본질에 가깝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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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회 꽃장식의 성서적 근거에 대한 신학적 검증

성서에는 제사에 꽃을 헌화하거나, 성전이나 제단에 꽃을 꽂아 장식한다는

기록은 없다. 그리고 꽃장식이나 헌화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은 없

다. 또한 제단꽃꽂이의 필요성이나 예배의식을 위한 꽃장식의 필요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언급된 경우도 없다. 이에 대한 사실은 손종호의 <논문 꽃의

종교적 의미에 대한 소고> 에서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전경희 저서인 성전

꽃꽂이에서 양창삼의 서술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교회의 강단 꽃 장식이 예배처소의 필수적인 요소로까지 인식

되어 있고, 개 교회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무엇에 근거하여 강단 꽃 장식이 이루어지는지, 어떤 배경을 근

거로 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나 뚜렷한 언급이 없는 꽃장식이 이토록

확대된 의미로 놓여지게 되는가?

그 근거로 삼고있는 것이 앞서 언급한 대로 성막과 성전 장식에 사용된 꽃

의 형상화와 비유이다.

교회 꽃장식의 성서적 근거로 제시되는 위의 근거에 대해서는 그것이 교회

꽃장식의 배경이라는 신학적 검증은 없다. 특히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예배

당 건물에 대한 장식이나 교회건물의 예술적 요소를 추구하지 않는다 (허순

길, 1996).

성전꽃꽂이의 개념에서, 성전꽃꽂이의 필요성과 의의를 속죄양 의 상징으

로 제단에 받치는 제물 의 의미에 둔다고 하면, 성전꽃꽂이의 배경을 성막

과 성전 장식에서 근거한다는 건 자기 모순에 빠져버리게 된다.

프란시스 쉐프에 의하면, 성전장식의 형상에서는 장식적 의미와 아름다움

에 대한 단순한 목적(그 장식이 상징적의미로 되었든 아니었든간에)에 의해

꽃이 놓여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단꽃꽂이에서 정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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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제물적 목적의 의미에서 근거해 볼때는 제사나 예배의식에서 그 배경

을 찾아야 오히려 모순이 되지 않는다.

예배와 교회의 본질에서 볼 때도 교회 꽃장식의 배경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근거로는 검증하기 어렵다. 프란시스 쉐퍼의 견해대로, 꽃장식이 예배의

목적이나 종교적 의식의 수단으로서 의미부여가 아니되고, 단지 예배처소에

아름답게 놓여지는 조형예술품으로 인식하여 근거해 본다면, 오히려 더 설득

력이 있을 수도 있다. 교회의 예배처소가 깨끗하게 정리되고 아름답게 준비

되기 위한 수단, 그 이상의 의미를 꽃 작품에 부여할 근거는 없다. 꽃을 제물

의 대용물로 바친 근거도 없고, 더군다나 속죄양의 상징적 의미인 피와 희생

의 의미로 바친다는 것에 대한 성경적 근거도 없다. 제사의 원리에 의해서

볼 때도 동물의 피제사의 원리에 대입시켜 볼 때 여기에 꽃을 대신 봉헌한

다는 것은 원리에 맞지 않는다. 그것은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서 가인이 땅의

소산을 취하여 드린 제사가 합당한 제사가 아니므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

신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 더 이상 피와

희생의 상징인 제물의 봉헌적 의미는 예배의식에서 필요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꽃의 의미를 더 크게 확대시켜 제단에 바치는 하나의

성물로 간주하는 것은 또 하나의 우상화된 개념을 만들 위험이 있다.

이는 꽃장식의 불필요함이나 무용론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조형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 특히

예술품을 경배하는 것이 잘못 이라는 쉐퍼의 견해처럼 예술품에 영적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곧 예술작품을 성물화시키는 것이므로, 이는 잘못이다는 것

이다. 그러나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이 잘못이 아니다 (쉐퍼,1995)라는 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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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회력에 따른 기독교 절기와 꽃 장식과의 관계

1) 교회력의 역사적 배경

매우 일찍부터 유대의 한 해는 큰 절기들 - 여호와의 절기들 - 에 의해서

나뉘어져 있었다. 어떤 절기들은 바뀌는 계절과 연결이 되어 있고 다른 절기

들은 이스라엘 역사의 큰 사건들, 곧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

하여 명백하게 개입하신 사건들을 기념하는 것들이었다(Philp budd, 1991).

매주 지키는 안식일과 같은 이스라엘의 특별한 절기들은 일곱 숫자의 단위

를 반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창조시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일곱째 날을

상기시켜 준다. 전통적 히브리 절기들은 다음과 같다.

1.안식일 : 7일 중 안식하는 날.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일을

마치신 것(출20:11)과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신5:15)과 사람의

안식과 원기 회복의 필요(출23:12)에 관계되어 있다.

2.월삭 : 매월 초하루.

3.유월절 :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 무교절과 함께 지켜

졌다. 유대 월력으로 1월(3/ 4월)14일에 시작하여 한 주간 동안 계속되었

다.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넘어 지나갔다 는 것

즉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려주었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다(출12:27).

4.칠칠절(초실절,오순절) : 유월절로 부터 7주 뒤에 오는 첫 추수 절기(6월).

이것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이다.

5.나팔절 : 유대 월력 7월의 세 절기 중 첫 번째의 것(9/ 10월). 안식의 날인

일곱번째 달을 맞아 봉헌하기 위한 것이다.

6.속죄일 : 유대 월력 7월10일에는 매년 죄를 고백하고 속하는 특별한 제사

의식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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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초막절(수장절) :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뒤에 광야에서 장막생활을 하

던 날들을 영구히 기념하는 절기이다.

유대 민족의 이러한 절기는 신약시대에 와서 새롭게 재형성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대림절을 새해의 첫 절기로 지키면서 성

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기 등으로 나누어 일년간의 교회력을 지

키게 되었다(열린성전꽃꽂이, 1996).

기독교가 현재 지키고 있는 교회력은 313년 Constantinus大王이 기독교를

공인한 후 부터 얻은 신앙의 자유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구

속의 역사 그리고 성령에 의한 교회의 발전에 대한 깊은 의미를 부여하는데

기초해서 형성되었다. 그러나 중세에 와서 이 교회력은 본래의 의미가 상실

되어 여러 가지 이탈된 교리가 스며들고 성자의 날 등 수많은 절기가 첨가되

면서 순수했던 교회력의 의미가 변질되었다. 결국 변질된 교회력은 종교 개

혁가들에 의해 외면당했다. 겨우 부활절과 성탄절만이 교회의 절기로 지키는

것이 허용되었다(허문정, 2000).

1935년 Scotland 교회의 총회가 교회력을 위한 예식서를 출판하면서 기독

교 교회력 복고 운동이 일어났다(정장복, 1985). 20세기 개혁교회에 교회력

부활을 가져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Church of Scotland교회의 예배예식

서에 명시한 절기는 待臨節 ,성탄절,主顯節 ,四旬節,부활절,昇天日,성령강림절,

삼위일체절,오순절 후 주일이다(정장복, 1996).

2) 기독교 절기의 의미와 상징색

(1) 대림절(Advent )

크리스마스 전의 4주째부터 크리스마스 이브까지를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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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는 기간으로 대강절, 강림절이라고도 부른다. 교회의 1년은 대림절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대림절은 교회력의 1월이 되는데 11월 마지막 주일이나

12월 첫째 주일이 된다. 즉 성탄일인 12월25일 4주전 주일에서 시작된다.

예전색은 보라색을 사용한다.

(2) 성탄절(Christmas)

크리스마스부터 1월5일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간으로 흰

색, 빨강, 초록, 보라색이 상징색이다.

예전의 색깔은 흰색이다.

(3) 주현절(Epiphany)

주현절은 아기 예수가 동양박사들을 통하여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낸 사

건을 기념하는 대축일이다. 그러므로 주현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신 것을 회상하고 그 의미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주현일은 매년 1월6일부터 성회 수요일 이브까지의 기간이다.

주현일은 첫 번째 이방인인 삼왕의 방문 기념 축일(Feast of the three

king )또는 삼왕축일, 그리스도 출현의 축일(Feast of the Appearing of

Christ ), 현현축일(Feast of Manifestion )이라고도 불리는 날이다.

상징색은 흰색을 사용한다.

(4) 사순절(Lent )

성회 수요일부터 부활절 이브까지의 기간이며 수난절로 불리운다. 예수께

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회를 제

공하는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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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색은 보라색을 사용한다.

(5) 부활절(Easter )

부활 주일부터 오순절 이브까지의 기간이다.

부활의 주님의 승리와 기쁨,소망의 상징으로 흰색을 사용한다.

(6) 오순절(Pentecost )

오순절부터 9월 마지막 주일까지이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40일

을 지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신후 10일만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오순절 성령강

림사건이라한다. 이때 오순절의 뜻은 50일째에 라는 뜻이다. 오순절은 곧 성

령강림절에 해당된다. 성령강림절은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며 27주일이나 계속되는 교회력에서 가장 긴 절기이다.

오순절은 성령의 은사와 교회의 시작 기념을 빨간색으로 나타낸다.

3) 한국 현대교회에서 지키는 특별절기와 기념주일

현대 교회에서는 전통적 교회력에 의한 절기 외에 특별히 지키는 절기가

있다. 이 절기들 중 신약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생애사적 교회력 이외에 맥

추절과 추수감사절을 특별절기로 지킨다.

이 외에 현대교회에서는 각 교회의 목회자 방침에 따라 3.1절, 종교개혁,

은급주일,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성령강림주일, 광복기념일주일, 성서주일,

군선교주일 등 일반 주일과는 달리하여 지키는 주일이 있다.

이 특별 절기와 기념 주일은 한해의 교회력에 의해 제정되어 설교자의 설

교방향이나 꽃장식의 방향을 제시해 주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특별행사 기념예배로서 창립기념예배, 은퇴축하예배, 신년감사(신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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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헌신예배, 송구영신예배, 송년주일, 추도예배, 결혼축하예배, 음악예배(찬

양예배) 등을 마련해서 지키는 교회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특별절기와 민족적 기념일과 특별행사 기념예배 등에 대해서는 개

혁주의적 관점에서 비판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는 뒷 부분에서 다시 언

급하기로 한다.

4 ) 교회력과 꽃장식과의 관계

교회력은 한 해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기적인 변화로 구분해서 예배드

리는 사람들에게 각 시기와 사건의 의미를 강조하려고 한 것이다. 목회자의

설교나 교회 꽃장식에 있어서 이 교회력에 의해 그 내용과 양식이 많이 영향

을 받고 있다.

「교회의 꽃 작품이 예배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꽃작가

의 75.1%가 절기에 맞는 작품을 해야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생각

을 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역자, 평신도, 꽃작

가 모두 절기와 꽃작품과의 관련성을 매우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박광애, 2000). 그래서 교회의 꽃장식을 할 때에는 절기에 대한 인식

이 강하게 작용하여 이에 따라 꽃장식을 하게 되는 경향이 대부분이다. 이처

럼 기독교 교회력은 꽃장식의 내용과 방법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겠다.

사실 대부분 성전꽃꽂이로 나온 교본이나 화집들은 교회력 별로 꽃작품을

나타내고 있고 그 절기에 공통의 상징성을 약간 다르긴 하지만 매우 비슷한

소재와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절기별로 표현함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중심의 교회력에 의한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성

령강림절)을 기저로 하고 신약 교회의 명절인 맥추절, 추수감사절을 대표적

으로 중요한 절기로 추가하여 이 절기들에 대한 상징적 색채의 사용 및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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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소재의 사용이 대부분 어느 정도 공통적인 요소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그 외의 주일은 교회나 작가에 따라 절대적으로 교회력의 세세한 형식의

틀에 매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교회에서도 성탄절,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의 4대 절기에 대해서는 가장 비중있게 뚜렷한 절기 꽃장식을 하

고 있고 이때의 꽃장식에서는 절기의 특성을 매우 강하게 인식하게 해주고

있다.

이외에 각 교회에 따라 종교개혁주일, 은급주일, 성서주일, 군선교주일 등

전통적 교회력의 절기가 아닌 종교적으로 특별한 주일을 정하여 지키기도 하

나, 꽃작품에서 그렇게 크게 인식되어 표현되지는 않음으로써 독특한 절기의

특성을 인식할 중요한 표현의 공통적 상징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국가적 기념일인 3·1절, 광복기념주일과 특별일인 어린이주일, 어

버이주일 등도 한해의 교회력에 가미해 이 주일에 맞는 꽃장식을 하는 것을

성전 꽃꽂이 작품집이나 전문잡지(플레르, 플로라, 플라워저널) 등을 통해 나

타내 보이고 있다. 그리고 송구영신예배나 신년감사예배 등과 같은 특별예배

를 정해 놓고, 예배를 드리는 때에 신년꽃꽂이를 선보이기도 한다.

이와같이 대부분의 꽃꽂이 작가들이 교회력에 따라 꽃작품을 선보이거나

실시하고 있고, 또 이것을 표본으로 꽃꽂이 수업을 하거나 봉사하고 있다.

가장 뚜렷하게 표현되고 거의 모든 교회 꽃장식에서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절기인 성탄절, 부활절, 고난주간, 추수감사절은 교회 꽃장식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으로 장식되고 그 규모에 있어서도 가장 큰 경향이 있으며 이 절기들

에 대해서는 절기를 표현하는 것을 필수적인 과제라고 꽃장식가나 성도들 목

회자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외의 주일은 절기나 특별 행사

에 너무 크게 얽매이지 않고 신앙적 의미를 강조하도록 함이 유익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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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있다(성전꽃꽂이Ⅱ, 1997).

그러나 목회자에 따라서 절기를 강조하여 절기에 충실히 입각해서 설교하

거나 꽃장식을 하는 교회도 많다.

다음에 절기를 필수적으로 표현하고 뚜렷하게 절기의 특성을 인식할 수 있

게 장식하는 절기작품의 경향을 살펴본다.

사순절기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회상하면서 참회하고 부활신앙을 견고히

준비하는 영적준비의 기간이다. 교회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고난(Passion )과 죽

으심(Death )에 초점을 둔다.

사순절은 부활절 7주전 수요일에 시작되며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을

성회수요일 또는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 ) 이라 부른다. 그리고 수난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은 종려주일(Parm Sunday )이며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수난주간 혹은 고난주간 이라 하며 더욱 특별하게 구분한다. 특히 수난주

간의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라서 성 금요일(Good

Friday ) 이라 부른다.

사순절의 분위기는 주로 참회를 중심으로 애도, 슬픔, 경건과 엄숙함이다.

그리하여 사순절의 꽃작품은 대체로 보라색이며 고통과 피의 상징인 붉은 색

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또한 가시의 상징인 소재들로 주님의 고통을 표

현하는 작품들이 많다. 이때의 소재는 화살나무 착색가시나무(빨강, 흰색, 보

라)나 삼지닥(착색보라, 빨강 등)을 많이 사용하여 사순절의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작품을 사용한다. 꽃으로는 보라 아이리스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

히 고난주간의 작품들은 뚜렷하게 고난의 특성을 표현하고 있다.

부활절의 꽃은 부활의 기쁨과 승리를 나타내기 위한 작품표현으로서 주로

흰색을 통해 환희를 표현하고 있다. 부활절에 사용하는 소재는 놀라운 기쁨

과 감격을 표현하기 위해 조팝이나 설유화가 단연 많이 쓰이고 화형은 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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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흐르거나 퍼진선, 위로 웅비하듯 활짝 펼쳐지며 오르는 선을 많이 사용

한다. 꽃은 단연 백합과 안개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성탄절과 추수감사절 성령강림절의 꽃작품 등도 공통의 표현양식과 소재의

사용을 지니고 있어서 단번에 그 절기의 인식을 뚜렷이 할 수 있도록 표현하

고 있다. 최근에는 조형성이 강조된 작품이나 유러피안 스타일의 작품들이

시류를 타고 교회 꽃작품 등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

기독교 교회 꽃장식을 하는데 절기는 뚜렷한 표현요인으로 작용한다. 절기

에 의해 그 표현의 방식과 소재의 사용이 강하게 영향을 받게 된다. 이는 절

기에 대한 각 교회나 목회자의 입장에 따라 꽃작품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나게 된다. 1년의 교회력을 아주 충실히 지키고 그에 따라 그 주일의 설교나

행사를 맞추어 중시하는 교회일수록 꽃작품도 교회력의 틀에 잘 맞추어져 그

의미와 상징의 표현에 충실하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절기와 꽃장식은 관련있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박, 2000).

그렇지만 거의 모든 주일을 1년의 교회력에 의해 꽃작품을 구성한다기 보다

는 기독교의 큰 절기인 사순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성탄절은 모든 교회나

작가, 신도가 다 절기를 뚜렷히 인식할 작품을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절

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 밖의 절기들은 교회에 따라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광복절, 3·1절기

념예배, 송구영신예배, 창립예배 등을 특별히 지키는 정도에 따라 꽃장식도

이 주일의 특성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특별 절기들은 종교적으로 복

음의 본질적인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절기가 아니므로 비판의 입장을

취하는 교회들에서는 이런 절기들에 얽매이지 않고 교회의 분위기나 그 주간

의 소재의 특성에 맞게 구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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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절기에 대한 개혁주의적 관점

개혁주의 신학을 지향하는 이광호 목사는 「한국 교회 무엇을 개혁할 것인

가」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의 부끄러움이나 치부를 과감히 드러내어 조목조

목 개혁의 내용을 밝히고 있다. 특히 권위의 주체가 되는 목회자 자신들의

모든 특권이나 위엄 그리고 성전화 된듯한 거대한 교회의 외적인 형태와 양

적성장운동, 인본화된 제도의 유입이나 개념 등에 대해 「성경으로 돌아가

자」는 개혁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비판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꽃장식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고 그 의미 부여에

동기를 줄 부분에 대해 이 책을 통해 알아봄으로써 오늘날 한국 기독교 교회

꽃장식에 대한 개혁적 인식을 할수 있게 될 것이라 사려된다.

앞서 절기와 꽃장식과의 관련성에서도 살펴본 바 대로 교회 꽃장식은 절기

와 가장 밀접한 영향을 받아 표현되어지고 거의 모든 성전 꽃꽂이 라는 작

품이나 작품집들은 절기에 따라 표현되고 발표되고 구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꽃장식 속에 도입되는 이러한 절기가 교회 내의 예배 요인이나 목회

나 신앙의 실천에 절대적으로 꼭 행해야 할 의례인 듯 인식되어진다. 현대교

회에서 꽃을 장식할 때 절기별 꽃을 꽂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의 생애 중심

적인 기독교의 절기만이 아니라 특별주일이나 특별예배, 특별행사예배 등도

한해의 교회력에 구성되어 지키고 이에 따라 꽃장식도 하는 경향이 많다. 그

러므로 「한국 교회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밝힌 절기나 특별행사 또는 특

별예배 등 꽃장식의 절기별 장식에 영향을 줄 요소에 대한 개혁주의적 관점

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부활 절 , 추 수감사 절 , 성 탄절 등 각종 절 기를 과도 하게 지키 는 것은 옳지 않 다 .

: 오히려 이런 제도가 인본주의적으로 잘못 이용된다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탄축

하 라는 용어는 인본화된 개념이다. 우리는 영화로운 주님께서 천박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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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오심에 대해 무한히 감사할 따름이다.

부활 절을 앞 둔 한 주간 을 고난 주 간으로 지 키며 금 식하거 나 어떤 형 태의 고행 을 하

는 것 이 하나님 께 특별한 영 광이 되는 것 은 아니다 .

어린 이 / 어 버이주 일 등을 지키 는 것을 고려 해봐야 한 다 .

: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제도를 두는 것은 진정으로 그들을 위하기 보다는 일과성 행사로

흘러버릴 위험이 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특별히 대우를 받지 않아도 좋을 사람들은 더욱

즐거운 날을 보내지만 고아원이나 양로원 등에서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더욱 서글퍼지는 날이 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송구 영신 예배 는 폐지되 어야 한다 .

: 하나님의 백성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이다. 송구영신 예배에서 새해

의 축복을 기원하는 것은 이방종교인들의 행위에서 본따 온 것이다.

10주년 기념예배 , 은퇴기념예배등 각종 기념예배는 폐지 되어야 한다 .

: 개혁교회에서는 하나님 한 분 이외에 예배를 통해 기념 할 만한 어떤 형식이나 내용도

가지고 있지 않다.

출 생기념 예배 , 백일 기념에 배 , 돌예배 , 생 일기념 예배 , 회갑 기념에 배 등의 용어는 이방

종 교인들 의 통과의 례적 종교 성과 결합 된 것이다 .

: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그런 개인의 특정한 날을 기념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모든 예배형식

의 모임은 폐지되거나 지양되어야 한다.

헌신 예배란 없 애야 할 제도 이다 .

: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헌신된 자들이며 다시 헌신

한다는 것은 억지일 따름이다. 더구나 잘못된 많은 교회들에서 볼 수 있듯이 헌신 예배 때 헌

금을 하면서 헌신예배가 주관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연보를 거두는 방편처럼 이해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이는 마땅히 없어져야 할 잘못된 관습이다.

이상과 같은 한국교회의 개혁에 대한 관점을 통해, 개혁주의의 본질에 합

당한 절기와 꽃장식의 관계를 근거해 볼 수 있다. 꽃장식의 개념이나 의미에

대한 해석은 성경의 원리에 맞게 이루어져야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합당한 본질에 부합되며, 꽃을 통한 신앙의 실천이 의미있는 일이 되기 때문

이다. 또한 비개혁적, 비신앙적 요소를 도입한 교회내의 어떤 사상과 신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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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을 기독교 진리와는 무관하게 확대시키거나 기형적으로 발전 시켜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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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개혁주의적 관점에 따른 꽃장식 방향

1. 절기와의 관계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신학적 원리와 본질이나 성서적 근거에 입각한 측

면이 아니라 1년의 교회의 행사 및 일정에 대한 의례적 절차까지 다 포함해

서 교회 절기와 특별주간, 그리고 특별행사를 정하여 예배의 주제나 관점으

로 삼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꽃꽂이에서도 절기별 꽃장식이라 함은 교회력에 의한 절기뿐 아

니라 특별예배나 행사까지 모두 포함해서 그 주간의 절기 꽃꽂이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꽃장식의 절기에서는 크게 1.교회력에 의

한 절기 2.특별예배에 의한 특별주간 3.세속적 특정일을 교회에서의 특별주일

로 지키거나 특별행사에 의한 주간 등으로 지키는 것으로 크게 나누어서 이

를 1년의 전체 계획으로 실행한다. 어떤 성전 꽃꽂이 책에서는 한해의 첫시

작인 1월부터 차례로 꽃꽂이의 절기테마를 계획하여 발표하고(교회력에 따른

절기별 열린 성전 꽃꽂이, 1996; 성전꽃꽂이Ⅲ, 1999), 또 어떤 곳에서는 기독

교력에 의한 대림절을 첫시작으로 절기꽃꽂이를 선보이고 있다(정상의 꽃예

술작가155인의 성전꽃꽂이, 1993). 2000년 절기별 설교 핸드북에서도 한해의

설교계획을 이러한 절기에 의해 준비하고 있다.

개혁주의 신앙에서 절기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곧 절기 꽃장식의 의

미부여와 필요성 내지 중요시하는 정도를 인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면 위의 개혁요소를 감안한다면 꽃장식에 대한 관점은 어떠해야 하는

지 신학적 원리에 의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부활절이나 성탄절, 고난절 같은 교회력의 절기 꽃장식은 그 가시적

표현의 상징성이 중요시되는 부분이지만 그 날의 내적 의미에 대한 올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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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의 바탕이 우선이다. 예를 들어 성탄절 꽃장식이 단순히 주님 탄생의 기

쁨이라든지, 이광호목사의 지적같이 성탄축하 의 메시지를 담아 표현해야 한

다는 등의 해석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이광호목사의 지적에 의하면 성탄축

하 라는 용어는 인본화 된 개념이다. 오히려 주님은 내가 세상에 검을 던지

러 왔다 고 하시면서 자신이 단순한 기쁨의 주가 아닌 심판의 무서운 주 이

심을 말하셨다.

둘쨰, 추수감사절이나 맥추절의 절기에 대한 과도한 표현은 삼가야 한다.

물론 꽃작품의 표현은 이 주일의 상징성을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마땅하

지만 추수감사절의 과도한 형식이 감사의 본래의 의미를 상실케 하도록 해서

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광호 목사는 그의 저서 교회와 신앙에서 감사할만큼

성공했거나 풍성한 수확이 있는 이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킬수 있을지라

도 그렇지 못하고 실패하거나 고통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추수감

사예배가 진실된 감사의 표현으로써 풍요에 대한 찬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더욱 상처가 될 일일지도 모른다 고 말한다.

추수감사절에 대한 유래는 구약의 칠칠절 오순절 등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지만 성탄절이나 부활절 오순절과 같이 신약성경으로부터 직접적인 근

거를 찾을 수 없다. 현대적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16세기경 청교도들이 신대

륙을 개척해서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눈물겨운 감격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데서 출발되었다고 한다. 이들의 감사는 많이 거두어서

즐겁고 기분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매를 허락하심으로 생존케

되었다는 의미가 훨씬 진했을 것이다 (이, 1999).

셋째, 어린이 주일이나 어버이주일 그리고 3·1절기념주일이라든지 8·15

광복예배 등의 국가적 경축일이나 행사를 교회내의 절기에 도입하여 그것을

인식하게 하는 절기 꽃장식을 할 필요는 없다는 해석이다. 꽃장식이 교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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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소에서 예배의 영역에 놓여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성의 표현이라면

이러한 국가적 경축일의 표현이나 메시지가 성경적 진리와 예배의 본질에 비

추어서 볼 때 의미가 없다. 이광호 목사는 3·1운동을 기독교가 주도한 듯

자랑하며 그것이 마치 기독교의 공로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복음은 절대 그런 것을 말하지 않는다 . 8·15 해방이 우리 민족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가르친다면 이는 민족주의적 발상일 따름이다 고 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에 대한 감사와 경배의 표현대상은 하나님이 주

체이시지 국가나 인간자신의 영광을 대상으로 표현해서는 안된다.

물론 이러한 날을 계기로 바른 신앙의 본질과 세상을 사는 성도의 자세를

인식해 볼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의 기독교적인 절기로 필수적으로 계획되어

질 요소는 아니다. 아울러 꽃장식에 있어서 3·1절기념의 상징이나 광복기념

의 상징을 드러낸다는 건 그 영광받으실 주체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이

아닌 인간 자신들의 영광의 표현이 되므로 이는 인본주의적 시도이다.

또한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은 지키더라도 예배의 대상에 대한 초점을 흐

리게 해서는 안된다.

네 번째, 교회나 각 개인의 특별기념예배가 개혁주의 교회에서 폐지되어야

할 부분이라면 이러한 예배를 상징하는 꽃장식은 필요 없다. 예배시에 이날

을 기념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앞서 말한바와 같이 개

혁교회에서는 하나님이외에는 어떤 대상이나 사건도 예배를 통해 기념할 만

한 현상이나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 1999), 예배에 놓여지는 의도

로 이러한 기념의 상징을 표현하여 강단에 놓여진다는 건 신성모독적 발상이

다. 이러한 개인의 기념은 예배로 놓여지기보다는 단지 하나의 행사로 간주

되어야 하고, 그 행사장에 놓이는 행사꽃장식으로 만 해석해야 한다.

다섯째, 헌신예배를 위한 꽃장식에서 헌신을 상징하여 드리는 예배꽃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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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마땅치 않다.

허순길은 우리나라 교회생활에 어느 때부터인가 여러 종류의 헌신예배제

도가 도입되었다. 남녀전도회 헌신예배 청년회 학생회 등의 헌신예배들이 개

교회적으로 드려지고 있으며 각종교회 연합기관의 순회헌신예배가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교회의 공예배는 교회에 속한 신자 모두가 함께 드

리는 예배요 그 교회 신자 모두를 위한 예배이다. 예배에 있어서 모두가 한

몸처럼 되어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고 말한다. 그래서 허순길 박사는

교회는 헌신예배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유익보다는 잃는 것이 더 크게 될

것이다. 고 비판한다. 교회 각 기관의 활성화는 헌신예배에서보다 다른 방향

에서 찾아야 한다. 교회의 공예배는 언제나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같이 하

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헌신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며 어

느 하나의 집단의 헌신예배가 되어서는 안된다 .고 밝히고 있다(허순길,

1996). 그러므로 매주일의 예배를 통해 전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우리가 새로 헌신한다는 것은 억지이며 꽃장식에 있

어서 특별히 헌신예배의 장식을 한다는 것도 비성경적이다.

아울러 신년 축복의 상징성 등의 이방종교적 발상에 기인한 의미나 상징

또한 개혁주의 교회꽃장식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상의 경우에서와 같이 한국교회의 개혁요소중 절기나 특별예배의 요소는

그 자체가 개혁되어야 할 요소로 인식되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절기나 특

별주일의 꽃장식의 표현 또한 이 개혁주의 관점에 입각해야 한다. 따라서 절

기에 대한 형식적 틀을 꽃장식에 과다하게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꽃장식의 목적이나 의미가 그 절기의 내용이나 상징의 표현 혹

은 기념하는 표현을 함으로써 절기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운다는 건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인본적이고 가시적인 대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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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기념하게 되어 버리는 수가 있다.

2. 강단과 꽃장식과의 관계

개신교회에서는 설교를 교회생활의 중심으로 생각해왔다. 강단은 하나님

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다. 개신교회에서는 강단의 중요성을 말씀전파에

두었다. 그리고 설교하는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는 진지한 곳이

되게 해야 한다 고 한다(허순길,1996).

교회의 강단이나 강단에 놓여지는 것에 대해 제단이나, 제단에 바쳐지는

성물 혹은 헌물로 신성시하는 예가 많다. 이는 중세로마 교회가 속죄의 복음

이 전해져야 할 자리를 그리스도의 희생을 재현하는 제단으로 만들었기 때문

에 아직도 개신교회에서도 강단을 제단으로 생각하고 교회 건물을 거룩한 하

나님전으로 잘못 인식하고 표현하고 있다. 때문에 개혁자들은 이 제단을 헐

고 복음설교의 강단으로 재건하였다. 모든 교회의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

씀만이 진지하게 전해져야 한다(허, 1996).

그러나 오늘 개신교의 생활은 이런 복음설교 중심의 생활에서 벗어나고 있

음에 대해 허순길 박사는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많은 교회가 설교보다 예

배의식에 큰관심을 기울여 새로운 의식순서를 창안해내고 흥미(entertainment )

중심의 예배순서를 마련해서 예배당이 외적미와 장관을 크게 생각하는 풍토

는 매주일 강단주변에 수만원 혹은 수십만원의 화려한 꽃장식으로 회중의 눈

을 팔게 만든다. 이런 외적인 것을 선호하고 장려하는 교회는 설교가 교회생

활의 중심이며 예배의 가장 귀중한 부분이란 사실을 차츰 잊어가고 있다.

그의 견해는 교회에는 말씀을 전하는 강대상만이 돋보여야 하고 어떤 다른

것이 주의를 끌게 해서는 안된다 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강단은

단순하고 소박하게 꾸며져야 한다는 점은 칼빈이 평생설교했던 제네바의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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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로 교회당의 강단을 통해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개혁주의 교회의 강단은 성전의 이미지를 흉내낸 거

대한 교회나 그 교회의 화려한 강단과는 달리 작고 소박하고 그 형식도 단순

한 경우가 더러 있다. 또한 교회의 외적인 형태도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이

아닌 작고 평범한 어찌보면 교회건물이라고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형태

를 벗어난 사무실 같은 건물도 있다. 마가의 다락방도 그렇지 않았던가.

강단에 놓여지는 꽃은 제단에 바쳐지는 꽃이 아니다. 강단의 꽃이 말씀을

대변한다고 하는 의식은 고려해 봐야 한다. 개신교의 강단은 종교적 상징을

강조하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의 임재는 눈에 보이게 해주는 도구 등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박광애 ,2000). 강단의 꽃을 통해 메시지 전달 효과를 기대하거

나 말씀을 대변한다는 의식(박광애. 2000), 그리고 꽃 작품이 성부·성자·성

령의 상징적 표현을 한다는 의식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의 형상을 가시적으로 나타내려하는 것으로써 이는 우상화로 흐를 위험을 내

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칼빈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우심을 조각되어진 상과 그림의 상에 결합

시키는 것이 역시 우상숭배 라고 말했다. 또한 우상은 어떤 때는 꽃과 화관

으로 어떤 때는 예복과 의상과 허리띠나 지갑이나 그밖의 경우의 필요없는

물건들로 장식한다. 고 하였다.

강단을 장식하는 꽃에 대해 필요이상의 상징이나 거룩성을 부여한다는 것

은 하나님의 말씀만 중시되어야 할 오직말씀 의 개혁주의정신의 교회강단에

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강단의 꽃작품에 대해서도 거룩성을 부여한다

든지 제단에 드려지는 성물로 간주해서도 안된다. 제단이나 성전은 상징으로

지나갔으며 교회시대를 사는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건물의 명칭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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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교회는 아직도 건물속에 제단을 마련하고 제단에서 미사를 통하여 그

리스도의 속죄 희생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이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건물내외를 아름답고 장엄하게 꾸미기를 좋아한다(허순길,1996). 기독

교 교회 꽃장식의 개념도 이런 가톨릭의 예전이나 형식을 그대로 모방하여

분별없이 성전꽃꽂이의 한 기류로 몰아 사용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그 바탕에

서 과대하게 부풀려가고 있다.

3. 교회꽃꽂이의 개념에 대한 관점

신학과 교회는 교회당 건물에 대해 거기에는 영적의미가 전혀 없음을 밝

혀야 한다.

: 교회당은 교회가 사용하는 단순한 건축물이며, 거룩하지 않을뿐더러 더

이상 성전(T emple)이 아니다. 교회당 내부에 있는 각종 기물등이 더 이상 성

물(聖物)이 아님은 물론이다 (이광호, 1999).

교회당 건물에 대해 거기에는 영적의미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성전에 놓

여지는 ‘거룩한 꽃’이라는 성전꽃꽂이 개념이 잘못되었음을 시사한다.

허순길 박사는 개혁해가는 교회에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의 모

임이요 교제라고 가르쳐야 한다. 물론 신자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인 교회당

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이 교회당은 성도들이 모여 좋은 분위기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

다. 사람들이 건물 때문에 찾기보다는 그곳에 복음이 있고 성도의 교제가 있

기 때문에 찾게 될 때 그 교회는 참된 개혁주의 교회라 할 수 있다. 고 말한

다.

교회가 거룩한 곳이라고 할 때는 교회당 건물 그 자체가 성전으로 인식되

어 거룩한 것이 아니다. 건물은 단지 교회의 예배처소이다. 교회는 성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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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이므로 성전된 성도 하나하나가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교회내의

어떤 시설이나 단이 영적의미가 부여되어서 하나님의 제단이라 한다든가, 성

물로 간주되어 거룩한 성전으로 꾸며져야 한다는 생각이 잘못임을 말해 준

다.

그러므로 교회건물에 꽃장식을 하는 것을 성전꽃꽂이라고 일컬어 사용하는

그 자체부터 옳지 않다. 꽃을 거룩한 성물로 드려지는 것도 옳지 않다. 성도

들이 좋은 분위기에서 하나님앞에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목적

을 위해 꽃이 장식되어지는 쪽이 더 합당할 것이다.

건축물 자체는 아무런 영적인 의미가 없다. 영적인 의미없는 것을 위한

의례가 교회 안에서 마치 꼭 행해야만 하는 통과의례처럼 인식되고 있다면

이는 이미 우상화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시대에 성도들이 하나님

자신과 그의 몸된 교회 이외의 어떤 물질이나 건축물에도 필요 이상의 관심

을 가지거나 중요시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이, 1999).

마찬가지로 교회내에 놓이는 꽃작품에 필요 이상의 관심을 가지거나 중요

시하여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 꽃은 아름답고 좋은 분위기에

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가 교제하며 예배하는 처소를 아름답게 꾸미고

청소하는 것과 같이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향기로운 공간을 표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꽃장식은 예배의 요소로 의미를 부여해서도 안된다.

제사나 예배의 요소로 꽃이 있어야 하는 성서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복음을 이해하도록 도운다는 해석 또한 비개혁적이다. 말씀이외의 어떤 것을

도구로 해서 말씀이나 진리를 가시화 하려는 시도는 위험한 발상이다. 따라

서 꽃장식의 의미와 표현의 목적도 지나치게 말씀이나 메시지를 대변하거나,

상징하거나, 하나님의 형상이나 사건을 표현하여 가시화시키려고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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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의 본질과는 무관할뿐더러, 음악이나 미술의 우상화 같이 또 하나의 우

상화를 내포할 소지가 있다.

꽃장식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가 교제하는 처소에 각 지체와의 유익

을 구하는 아름답고 좋은 분위기를 마련한다는 관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

다.

봉사자들은 각기 맡은바 은사대로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 사용하여 다른 지

체들을 유익하게 해야 할 것이다.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에 관하여 성경은 주님의 손으로부터 우리

가 받은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교회의 공동선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위탁된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고 말한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꽃을

장식할 수 있는 은사를 허락 받은 성도들은 이를 통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맡은바 은사대로 아름답게 사용함으로 바른 봉사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 꽃

장식의 작업 그 자체가 거룩한 주의 일에 봉사하는 것으로, 성물을 맡은자의

직분으로 간주되는 것은 경계해야 할 요소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 형식보다 신령과 진정이라는 내적인 예배자세

가 필요하듯 예배 공간의 한 곳에 놓여지는 꽃을 통한 신령과 정성이 표현에

도 그 외적인 형태나 의미를 잘 받쳐줄 바른 개념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아

니하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한 비신앙적 발상으로 자칫 우상화 내지 세속

화로 흐르게 된다. 이는 교회 꽃장식의 불필요성이나 무의미성을 뜻하는 것

이 아니라 꽃장식에 대한 올바른 의미부여나 봉사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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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고 찰

1. 결 론

성전꽃꽂이 개념의 바른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개혁주의 신학의 본질에 입

각한 원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각기 다른 신학노선을 가진 사람들의 문헌을

인용하였다. 비록 신학영역에서 다른 노선을 취할지라도 전적으로 그들의

견해가 상반되는 것은 아니고 일치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

개혁노선이 아니더라도, 심지어 천주교신학자일지라도, 또는 자유주의와 다원

주의, 중립노선을 취한다고 인식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도 모든 면에서 비개혁

적인 견해를 가진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논자는 이런 노선이나 아류를 배제

하고 원리 그 자체의 적용을 위해 이들의 견해를 어느 특정한 부분에서 부분

적으로 선택해서 인용하였다.

기존의 성전꽃꽂이 개념을 개혁주의 본질에 비추어 검증을 해본 결과 기존

의 성전꽃꽂이의 개념이 개혁교회의 꽃장식개념으로 사용하기에는 성경적으

로 부적절한 요소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의 비성경적 요소를 다음과 같

이 지적할수 있다.

첫째, 성전꽃꽂이의 성전이란 개념은 개혁주의 교회에서 교회와 강단 장식

의 개념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과 모든 예식도 장차 올 것에 대한 그림자와 상징일

뿐이다. 그 성전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지므로 그리스

도가 오신 후에는 성전이나 의식은 모두 종식되어 버린 것이다. 그리하여 지

금은 성전의 시대가 아니고 교회의 시대에 살고 있다.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신자들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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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A holy congregation and assembly of true christ ian believer s )이다. 이제

성전의 의미는 건물의 뜻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신자 한사람 한사람이 성

전된 자들로서, 곧 성도는 곧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인 것이다.

둘째, 예배의 본질과 비추어 볼 때 교회 꽃장식을 ‘제단을 장식하는 것’

으로 정의하는 것과, 그 의미가 ‘피와 희생의 뜻을 지닌 속죄양의 상징적

의미’로 봉헌되는 ‘제물’로 간주되는 것은 신약의 가르침에 대한 명백한

잘못이다.

제단이나 제물, 즉 제물로 드려지던 속죄양의 희생의 피는 구약시대 제사

장을 통한 제사의식에서 필요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친히 영원한 제물이 되어 궁극적 제사를 드림으로서 성

전의 모든 의식제가 종식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

람이 직접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를 통

한 예배가 오늘날 예배의 기초가 되었다. 그러므로 교회 꽃장식의 근거를 제

사의 제물의 의미에서 찾아 꽃장식의 필요성을 여기에 둔다는 건 구약적인

틀을 벗지 못하고 있는 로마 천주교회의 잔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

다.

셋째, 절기에 대한 과도한 의식이나 예전의 표현은 가톨릭의 예전을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다.

그 절기중 상당히 많은 부분의 특별주간이나 기념예배는 인본적인 발상이

거나, 복음의 본질과는 무관하다. 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식으로 기념한

다는 건 잘못이다. 또한 꽃을 통해 이 날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거나, 하나님

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표현하거나, 삼위일체나 성경의 의미를 표하려고 하여

특정한 날을 장식할 필요는 없다. 매주일은 부활의 연속이고 성도는 매일의

예배속에서 신령과 진정을 다해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므로 강단의 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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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의 본질과 관련없는 절기의 의미에 치중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 강단을 제단의 의미로 쓰거나 강단에 놓인 꽃을 헌화의 의미로 이해

해서는 안된다.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성전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 일찌기 개혁자들은 건물

속에 가득했던 제단, 조각, 성화들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강

단을 중앙에 설치하고 신자들이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고 거기서 전파되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장소로 만들었다(허순길,1996). 개혁주의 교회의 건물이

소박하고 단순한 것이 특징이듯 강단도 그 말씀 중심을 위해 꾸며져야 한다.

강단에 놓여지는 꽃작품은 아무런 영적의미를 부여해서는 안되며, 예배의

필수요소로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된다.

오늘날 개신교의 강단 꽃장식의 꽃꽂이에 사용되는 개념은 가톨릭적 요소

를 그대로 통합하여 쓰고 있다. 대부분 성전꽃작품의 해석과 절기장식의 근

거를 보면 가톨릭과 개신교 교회가 동일한 개념을 짜깁기 하듯 적응시켜 사

용하고 있다. 개혁교회의 꽃장식의 개념은 이러한 예전이나 형식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신약의 복음의 본질과 상관없는 이론을 만들어가서는 안된다. 교

회 꽃장식에 도입된 이러한 비개혁적 요소, 즉 가톨릭적 요소는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 복음의 가장 기본적 본질마저 이해하지 못한 해석을

비판없이 또는 신학적 검증이나 신앙적 반성없이 그대로 사용한 예이라고 하

겠다.

결론적으로 교회 꽃장식에 대한 성서적 근거는 없으며, 또 교회 꽃작품은

예배의 처소에 반드시 놓여져야 할 예배의 필요소가 아니다. 그리고 강단 꽃

작품도 성스럽지도 않을뿐더러 또한 복음을 대변하는 가시적 의미를 담아 표

현할 절대적 요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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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언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이 혹 교회 꽃장식의 불필요성을 나타내려는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된다.

논자는 오랫동안 꽃을 접해온 사람이고 꽃꽂이 연구실을 운영하면서 꽃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또 직접 교회강단에 꽃을 꽂기도 했다. 논

자가 속한 교회는 개혁주의 신앙을 지향하는 한국의 정통 고신교단으로서 개

혁주의 신앙인 ‘말씀중심’을 추구하는 교회이다. 시간과 형편이 허락할 때

강대상에 꽃을 꽂기도하고 또 몇몇 성도들이 모여 꽃꽂이 수업도 하며 꽃을

통한 교제를 나누기도 했다. 단상이 꽃으로 꾸며졌을 때 그 아름다움은 조금

이나마 나누는 일이 서로가 즐거웠다.

우리의 개개의 가정이나 건물들 속에 꽃이 놓여지고 장식되어지는 것이 즐

겁고 아름다운 일이듯 예배의 장소에 놓여지는 꽃작품도 이런 맥락에서 인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꽃장식에 대해 예배의식의 한 부분으로 놓이는 의미

를 부여한다든가, 봉헌의 의미라든가, 성스러운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본 연구가 교회 꽃꽂이의 무용론으로 비쳐지지 않기를 바란다. 교회 꽃장

식은 그 본질과의 관계를 벗어나서 확대해석하고 예전의 의식이나 그 형식을

가톨릭적으로 도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 꽃장식 그 자체를 비판하려는 것

이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 예배처소에 가시덤불과 지저분한 쓰레기가

있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의 자세가 아닐

것이다. 그 보다는 깨끗하고 단정한 마음의 준비와 깨끗한 공간의 마련이 더

은혜롭고 아름다운 예배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꽃장식은 바로 그러한 의

미이다. 교회의 예배처소를 정리하고 청소해야 한다는 성서적 근거가 없이도

각 교회를 이룬 지체들이 깨끗하게 교회건물을 정돈하고 청소하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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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럴 때 훨씬 교회를 위한 유익한 공간이 되듯 꽃장식도 그러한 의미

로 이해해야 할 부분이다. 예배당청소에 대해 성스러운 의미부여를 하지 않

듯 말이다.

아울러 교회 꽃꽂이를 성전꽃꽂이 영역으로 크게 부각시켜 발전시킨 점이

꽃 수요 측면이나 꽃꽂이 교실의 교육수요자의 증가면에서 기여한 점이 큰

이유로 해서, 성경적 진리와 상관없이 비성경적 개념을 비대하게 증가시켜

꽃예술의 발전 혹은 꽃문화의 확대 차원을 모색하려 해서는 안된다.

교회 내에서 사용되는 어떤 은사나 봉사도 개인의 유익과 인간의 유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됨을 칼빈은 고전12:2절을 빌어 각 지체는 몸전체의 공

동이익으로 부터 나오는 것 이외에는 어떤 유익도 얻으려 해서는 안된다 고

말하며, 신앙인은 자기자신의 유익을 추구해서는 안된다. 그는 언제나 교회

의 공동선에 눈을 돌려야만 한다 고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교회 꽃봉사자들이나 꽃꽂이지도자들이 기독교 교회 꽃장

식의 개념과 의미에 대하여 성숙한 신학적 이해를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지난날 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이룬 참된 신앙의 본질과 그

정신에 입각하여 오직성경 오직말씀 중심으로 그 개념을 정립하였으면 한

다. 이 부분에 대한 신학적 견지에서의 진지한 연구가 이루어져 개혁주의 신

앙정신에 맞는 교회꽃꽂이 개념이 정립되었으면 한다.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

부하지 않은 논자로서 미세한 신학적 진리를 정립한다는 것은 능력밖의 일이

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정신의 동일한 노선을 지향하는 신학자들을 일관성있

게 분류 인용하여 그들의 전체적 신학노선과 개혁노선이 일치하는 견지에서

연구한다면 훨씬 더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 사려된다. 이러한 세밀한 논

의는 전문 신학의 견지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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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摘 要

기독교 교회 꽃장식의 기존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성전꽃꽂이의 개념에

대해서는 성경에 입각한 검증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교회 꽃장

식 개념을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 원리에 의해 고찰해 봄으로써 신학에 기초

한 교회 꽃장식 개념 정립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추구하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 원리의 그 토대는 개혁주의 정

신이므로 성경의 원리대로 따르려는 개혁주의 신앙에 입각한 해석과 이론에

근거하여 성전 꽃꽂이 개념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예배의 본질과 꽃장식과의 관계, 교회의 본질과 꽃장식과의 관

계를 검토하고 교회꽃장식의 배경이 되는 성서적 근거를 파악하였다. 또한

한국교회의 개혁요소중 꽃장식에 관련성을 줄 부분의 요소를 제시하여 이와

관련하여 절기와 꽃장식의 관계, 강단과 꽃장식의 올바른 관점을 파악했다.

그 결과 기존의 성전 꽃꽂이 개념의 비성경적, 비개혁적 요소를 다음과 같

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성전 꽃꽂이 란 개념은 개혁주의 교회에서 교회와 강단장식의 개념

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어이다. 성전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로 말미암

아 성취되어지므로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성전이나 의식은 모두 종식되어

버리고 우리는 교회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둘째, 교회꽃장식을 제단을 장식하는 것 으로 정의하는 것과 피와 희생의

뜻을 지닌 속죄양의 상징적 의미로 봉헌되는 제물 로 간주하는 것은 신약의

가르침에 대한 명백한 잘못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서 친히 영원한

제물이 되어 궁극적 제사를 드림으로써 성전의 모든 제사 의식제가 종식되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모든 사람이 직접 제사장이 되어 예배 드리는 자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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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절기에 대한 과도한 의식이나 예전의 표현은 개혁주의 교회에서 삼

가야 할 요소가 많다. 그 절기 중 상당한 부분의 기념예배나 특별주일 등은

인본적인 발상이거나 복음의 본질과는 무관한 의미들이 많고 가톨릭의 잔재

를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많다.

넷째, 강단 꽃장식을 제단 꽃꽂이의 의미로 쓰거나 강단의 꽃을 헌화의 의

미로 성물화시켜서는 안된다. 강단은 제단이 아니라 복음의 장소이므로 그

말씀 중심으로 꾸며져야 한다. 강단의 꽃은 단지, 단순한 장식적 의미로 인식

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통해서 볼 때 교회 꽃장식개념에 대하여 바른 신앙적

인식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신학적 견지에서의 진지한 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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